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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연 수

=Abstract=

A Study on the Vocational Attitude of the Dept. of Dental
Laborato교교 Technology Students in Korea

Yeoun-Soo Kim

Dept. of Dental Laboratory Technology, Won Kwang Health College

1002 Students in the dept. of the dental laboratory technology of 8 college around the nation wre

surveyed on the three items-the professional attitude, their job-plan after graduation and the

conditions and causes exerting influence on their choice of a job.

1. professional Consciousness

About the purpose to take a job, 41.8% of all the students replied the economic stability. Another

question is on the formation of the professional consiousness. 34.7% said they didn’t accomplish it

yet, while 32.1% did. This shows that the number of those hwo are resolute isnt’s too low in

comparison with those not. On the considering factors when they take a job, stability was first

favored, with the capacity to improve itself and then profitability following on as second and third.

2. Job-plan after School

78.9% of all wanted to work in their major field as a dental technician. About their knowledge of

the job, 60.4% know it well; though, their confidence in getting the job is close to the low level

wholly.

3. Factors Having Influence on the selection of a job

About the most decisive point in one’s choice of job, 37.3% selected first the degree of completion

of his major-field knowledge and skill. The most critical person when choosing his job was himself, a

great number of students answered. About the working area favored, 52.9% first answered Seoul on

the reason why it is a familiar place where their family or relatives have already lived and the special

knowledge related to the job is easilly acc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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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사회는 학문의 전당으로서의 전문적·
사회로 이해되며 인격 성숙을 도모하고 인생
관과 가치관을 확립시키는 전인교육의 동장이
되는 것이다. 대학생들은 청소년기에서 성년기
로 넘어가는 과도기로서 대학생활을 통하여
원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면서 인생관과 가치관이 형성되
어진다.
인간 행동은 자신들의 욕구로부터 발생된 것
으로 볼 수 있지만 표현은 달리하면 사고와
감정을 포함하고 있는 의식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 의식은 인간행동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태도와 신념 등으로
호칭하기도 하며 가치관도 이에 포함되는 개
념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인간 행동을 이해
함에 있어서 정보제공원인 태도 및 의식의 중
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의식 구조화는
지식과 인식의 기초적인 단계를 거쳐 신념과

태도등의 중간단계와 평가적인 의식과정과 같
은 고차적 단계를 거치게 되며 의식의 조직
표준인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된다. 인간이 살
아 가면서 참된 보람과 행복을 개인의 적성,
흥미, 가치관과 일치시키는 동시에 자신의 성
장을 최대한 발전시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직업에 몰두함으로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직업은 사회인이라 하면 누구나 가지고 되고
또 절대적으로 가지를 원하는 사회적 활동이
다. 또한 사회구조의 기능에 질서를 부여하는
역할도 있다. 이러한 직업개념에 목표 지향적
인 의식을 지칭하는 가치관의 개념을 합성한
것이 직업 가치관이라 할 수 있다.
직업 가치관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를 보면,
Zytowsky는 직업 가치관은 개인의 정의적 지
향과 동일한 정도의 만족을 주는 외부 대상의
계급간의 중계 역할을 하는 일련의 개념이다
라고 하였다. Kinnane는 직업 가치관은 특정직
업이 아닌 일반화된 개념으로서의 직업에 대
한 개인의 태도를 말하며, 이는 가족, 학교, 직
업환경 뿐 아니라 사회적 매체와의 상호작용
을 통하여 발달한다고 하였다. 즉 직업 가치관
은 특정 직업이 아닌 일반화된 개념으로서 직
업에 대한 개인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직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직업의 기능이 단순히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
이라는 점을 넘어서서 직업생활을 통한 자아
실현의 추구와 행복을 얻는데 더 큰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고도의 경제 성
장과 산업구조의 복잡화에 따른 직업의 분화
및 직업 선택의 기회 등 현대 사회가 급속하
게 변화함에 따라 이러한 직업의 가치관도 변
화 되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전문대학 치기공과 학생들은 대학
생활을 통하여 직업의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
되어지고 있는가를 조사하여 현재의 가치정도,
문제점을 파악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의식은
그 원인을 분석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
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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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대상으로는 치기공과가 소속되어
있는 전국 14개의 전문대학중 수도권에서는
고려보건전문대학, 신흥전문대학, 동남보건전
문대학을, 광역시에서는 지산전문대학, 광주보
건전문대학을, 중소도시에서는 원광보건전문대
학, 김천전문대학, 동우전문대학을, 모두 8개의
전문대학을 선정하였다. 이와 같이 여러대학을
선정한 것은 지역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차

이점과 학과의 역사 및 시설 등에 따라 나타
날 수 있는 차이점을 고려하여 신뢰할 수 있
는 통계를 구하기 위함이다. 연구 대상의 학생
들의 설문조사는 선정된 대학을 직접 방문하
거나 각 전문대학의 치기공과 학과장님께 의
뢰하여 학년별로 그 시간에 출석한 학생들에
게 배부하여 조사한 후 회수된 1079부중 이중
표기 등의 불충분한 응답지 77부를 제외한
1002부의 응답지만 가지고 결과를 처리하였다.
연구대상자의 대학 분포는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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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조사대상 대학분포

연구도구는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지
는 일반적 특성에 대하여 4문항과 허윤근, 효
성여자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박우근, 이준일,
이기용, 서경림 등이 조사·실시하였던 선택형
문항들을 수정 보완하여 직업에 관한 가치관
5문항, 졸업 후에 대한 인식 5문항, 직장 선택
시 조건 및 영향을 주는 요인 6문항 등 모두
1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기간은 1997년 5
월 7일부터 6월 24일 사이에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한 후 SPSS를 이용하
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이를 각 대학의 지역별,
학년별, 성별로 하여 각 문항에 대한 반응 특
성을 구하고 전체 응답자에 대한 빈도 및 백
분율을 산출하였으며 X2 검증을 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1002명으로 이들 대상자의 특
성으로는 연령, 성별, 학년, 대학의 지역, 출신
고 등을 조사하였다.(표 2)
치기공과 학생들의 연령을 보면 20세 이하가
47.0%(471명), 20∼23세가 40.4%(405명), 24세
이상이 12.6%(126명)으로 20세 이하가 가장
많았으며 성별로는 남학생이 49.9%(500명), 여
학생이 50.1%(502명)으로 남성과 여성이 같은
비율로 나타내고 있다. 그 이유는 최근 들어
여학생의 치기공과 입학이 계속해서 증가추세
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치기공과 학제가 94년
도에 3년제로 되어 남학생의 군 휴학자가 아
직 복학 시기가 안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학년별로 보면 1학년이 52.8%(529명)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났으며 2학년이 32.2%(323
명), 3학년이 15.0%(150명)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수가 감소되었는데 이
것 역시 남학생이 매년 군 휴학이 있는 반면
에 군 제대의 복학은 아직 되고 있지 않기 때
문이다. 지역별로 보면 중소도시 학생들이
44.2%(443명)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광역시 학생들이 20.7%(207명)로 낮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중소도시와 수도
권은 3개 대학을, 광역시는 2개 대학을 조사대
상으로 선정하였고 또 광주보건전문대학 3학
년 학생들은 현장 임상실습 중이어서 조사 대
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출신고별로 보면
인문계 출신 학생들이 86.6%(866명)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고 상업계 출신은
8.0%(80명), 공업계 출신은 2.9%(29명), 통신
고 및 검정고시 출신은 1.8%(18명), 기타는
0.8%(8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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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3.  직업을 갖는 목적
단위 : 명(%)



치기공과 학생들의 직업에 관한 가치관에 대
한 조사내용은 <표 3>∼<표 6>에 나타난 바와
같다.

11))  직직업업을을 갖갖는는 목목적적
치기공과 학생들이 직업을 갖는 목적을 보면
<표 3>과 같다.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가 41.8%
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고, 일을 통한 자아
실현이 33.7%, 사회적 지위 및 안정이 20.6%,
기타가 2.5%, 사회적 사명감이 1.4%의 순으로
나타났다. 허윤근(1992)의 충남 대학생들의 조
사에서는 일을 통한 자기실현이 48.8%, 효성여
자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1989)의 효성여대상
의 조사에서도 이을 통한 자기실현이 5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치기공과 학생들은 경
제적 안정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
로 일을 통한 자기실현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경제적 안정에 광역시
학생들이 4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을
통한 자기실현에는 수도권 학생들이 3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는 있었다.
학년별로 보면 경제적 안정에 학년간 별 차
이 없이 전 학년에서 40.0% 이상의 높은 비율
을 나타냈고 일을 통한 자기실현에는 3학년
학생들이 43.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P<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로 보면 경제적 안정에서 남학생들이
46.2%로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일을 통
한 자기실현에는 여학생이 39.4%로 남학생보
다 높게 나타났으며, P<0.0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남학생들은 경제적 안정을,
여학생들은 일을 통한 자기실현을 위해 직업
을 갖는다고 하였다.

22))  모모든든 여여건건이이 다다 갖갖추추어어졌졌다다고고 했했을을
때때 가가장장 이이상상적적인인 직직업업
치기공과 학생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직업
을 보면 <표 4>와 같다. 취미와 소질을 살릴
수 있는 직업이 52.2%로 가장 높은 반응을 보
였고, 남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직업이
13.6%, 자립할 수 있는 직업이 11.2%, 남의 존

경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이 9.1%, 수입이 많은
직업이 7.2%, 사람을 거느릴 수 있는 직업 및
권력과 세력이 당당한 직업이 각각 2.6% 순으
로 나타났다. 이는 허윤근(1992)의 충남대학생
의 조사에서와 같이 치기공과 학생들도 같은
비율로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취미와 소질을 살릴 수
있는 직업에 전 지역 학생들이 가장 높게 응
답하였으며, P<.05 수준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
었다.
학년별로 보면 취미와 소질을 살릴 수 있는
직업에 전 학년에서 50.0% 이상으로 높게 나
타났고,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로 보면 취미와 소질을 살릴 수 있는 직
업에 남·녀 모두 높은 수준이었으나, 여학생
의 경우가 56.9%로 더 높게 나타났고 P<.01 수
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3))  자자신신의의 직직업업관관 형형성성정정도도
치기공과 학생들의 직업관 형성정도를 보면
<표 5>와 같다. 흔들리는 편이다가 34.7%로 가
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확고 부동한 편이다
가 32.1%, 그저 그렇다가 29.3%, 전혀 형성되
지 않았다가 3.9% 순으로 반응을 보였다. 치기
공과 학생들의 직업관 형성정도는 흔들리는
편이 많으나 확고 부동한 학생들도 적지 않았
다. 이채구(1983)의 전문대학생의 조사에서는
48.9%가 흔들리고 있다고 하였으며, 황미영
(1989)의 전문대학생의 조사에서는 확고 부동
한 편이다가 43.3%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흔들리는 편이다에서 중
소도시 학생들이 37.9%로 많이 흔들리고 있으
며 가장 흔들리지 않는 학생들은 광역시의 학
생들이었다,(28.9%) 확고 부동한 편이다에서는
수도권 학생들이 33.5%로 가장 높게 반응을
보였으며,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
학년별로 보면, 확고 부동한 편이다에서는 1
학년 학생들이 34.4%로 가장 높게 반응을 보
였고,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학년이 올라가면서 점차 흔들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학 지원 당시에는 치과기
공계에 대해 좋은 점만 듣고 입학하였다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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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을 통하여 치과기공계를 접하고 또는
주변인의 말을 듣고 좋은 인식보다는 좋지 못
한 인식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욱 증폭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성별로 보면 흔들리는 편이다에 여학생이
37.2%로 남학생보다 높게 반응을 보였으며, 학

고부동한 편이다에서는 남학생이 36.8%로 여
학생보다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 남학생들
이 여학생들보다 직업관 형성이 잘 되어 있다
는 것을 볼 수 있으며,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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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모든 여건이 다 갖추어졌다고 했을 때 이상적인 직업
단위 : 명(%)



44))  직직업업 선선택택의의 기기준준
치기공과 학생들의 직업 선택의 기준을 보면
<표 6>과 같다. 적성과 흥미가 28.4%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고, 안정성이 27.9%, 발전성
이 20.3%, 수입성이 17.4%, 전공 적합성이
4.8%, 사회적 공헌도 1.2%의 순으로 반응을
나타냈다.
허윤근(1992)의 충남 대학생의 조사에서는
발전성이 28.0%, 안정성이 27.3%, 적성과 흥미
가 19.3%, 전공 적합성 16.3% 순으로 나타내
고 있어 치기공과 학생들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적성과 흥미에서 중소도
시 학생이 30.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안
정성에 대해서는 광역시 학생이 31.8%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다. 발전성과 수입성에 있어
서는 지역간의 두드러진 차이는 없었고, P<.05
수준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학년별로 보면 적성과 흥미에 1학년이
25.8%로 가장 낮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학
년이 올라 갈수록 적성과 흥미를 직업 선택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안정성에는 2학년
은 22.9%로 가장 낮게 응답하였고 발전성에서
는 3학년이 23.3%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로 보면 적성과 흥미, 안정성에는 남·
여 모두 높은 반응을 보였고, 발전성에 여학생
이 22.3%로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그리고 수입
성에 남학생이 20.0%로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
났고,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치기공과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 계획에 대
한 인식의 조사 내용은 <표 7>∼<표 11>에 나
타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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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자신의 직업관 형성정도
단위 : 명(%)



11))  졸졸업업 후후 진진로로 계계획획
치기공과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 계획을 보
면 <표 7>과 같다. 치과기공계에 취업하겠다는
응답이 78.9%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구체적
인 계획 없다에 8.2%, 진학(편입학)에 6.1%,
타 직업 취업이 4.4%, 자유 자영업이 2.4%의
비율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직업관 형성이 확고 부동한 편이다
가 32.1%인 반면에 치과기공계에 취업을 하겠
다고 78.9% 응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중의
45.0%는 직업관이 확고 부동하지 못한 학생으
로 치과기공사의 직업에 대해 크게 매력을 느
끼지 못하고 있지만 다른 직업을 뚜렷하게 선
택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치과기공을 전공
하기 때문에 치과기공계의 취업을 원하는 것

으로 풀이된다. 이채구(1983)의 전문대학생의
조사에서 대학전공 분야에 근무하고 싶다에
39.4%로 높게 나타났고, 김시경(1986)의 농림
전문대학생의 조사에서도 전공분야의 직업을
55.8%로 높게 나타났고, 박영선(1988)의 보건
전문대학의 조사에서도 전공분야 직업을
52.2%로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치
기공과 학생들이 전공분야에 더 취업을 원하
고 있었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치과기공계에 취업하겠
다에 광역시 학생들이 84.5%로 가장 높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에는 수도권 학생이
9.3%로 가장 높았으며,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학년별로 보면 치과기공계에 취업하겠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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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직업선택의 기준
단위 : 명(%)



학년간 별 차이없이 전 학년에서 75.0% 이상
의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구체적인 계획없다
에는 3학년이 6.8%로 높은 반응을 보였고,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성별로 보면 치과기공계에 취업하겠다에 여
학생이 81.8%로 남학생보다 높게 응답하여 여
학생이 남학생보다 치과기공계 취업의 의욕이
더 높았고,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22))  치치과과기기공공계계 직직업업에에 관관한한 지지식식정정도도
치기공과 학생들이 치과기공계 직업세계의
지식 정도를 보면 <표 8>과 같다. 조금 알고
있다에 51.9%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별로
알지 못한다에 19.9%, 그저 그렇다에 16.0%,

잘 알고 있다에 8.5%,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에 3.8%순의 비율로 응답하였다. 즉 치기공과
학생들은 60.4% 치과기공계 직업세계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채구(1983)의 전문대
학생들의 조사에서 알고 있다에 60.3%를 응답
하였으며 황미영(1989)의 전문대학생의 조사
에서는 직업에 대해 알고 있다에 79.5%로 나
타난 것으로 보아 치기공과 학생들이 더 모르
고 있었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조금 알거나 잘 알고 있
다에 수도권 학생이 63.6%로 가장 높았으며,
별로 아는바 없다에는 광역시와 중소도시 학
생이 20.0%이상으로 높게 나타났고, P<.05 수
준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수도권 학생
들이 타 지역 학생들보다 잘 알고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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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졸업후 진로계획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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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치과기공계 직업세계의 지식정도
단위 : 명(%)

표 9.  대학공부와 국가고시 준비의 비중
단위 : 명(%)



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보면 잘 알고 있거나 조금 알고 있
다에 2학년 학생이 80.7%로 가장 높게 나타났
고, 별로 아는바 없거나 모른다에는 1학년 학
생이 31.1%로 높게 응답하여 학년이 낮을수록
잘 알지 못하거나 전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
고,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로 보면 남자학생들은 65.8%가 여학생
은 54.9%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별로 모
르거나 전혀 알지 못한다에는 여학생이22.9%
로 높게 나타났으며,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우근(1998)
의 전문대학생의 조사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직업세계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여학생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직
업 가치관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3))  대대학학공공부부와와 국국가가고고시시 준준비비의의 비비중중
치기공과 학생들의 대학공부와 국가고시 준
비의 비중을 보면 <표 9>와 같다. 국가고시 준
비에 비중을 보면 <표 9>와 같다. 국가고시 준
비에 더 비중을 둔다에 36.1% 같은 비중을 둔
다에 35.0%, 대학공부에 더 비중을 둔다에
22.9%, 둘 다 비중을 두지 않는다 5.9%의 비
율 순으로 나타났다. 치기공과 학생들은 국가
고시 준비에 더 비중을 두고 있었지만 국가고
시와 대학공부를 같은 비중을 두고 있는 학생
도 거의 같은 비율이었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같은 비중을 둔다에는
광역시 학생들이 39.1%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
으며, 국가고시 준비에 더 비중을 둔다에는 수
도권과 광역시 학생들이 높게 응답한 반면 중
소도시 학생들은 16.9%로 낮게 응답하였다. 대
학 공부에 더 비중을 둔다에는 전 지역 학생
들이 20.0% 약간 넘는 선에서 그쳤으며,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학년별로 보
면 같은 비중을 둔다에는 3학년 학생이 41.3%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국가고시 준비에 더
비중을 둔다에는 1학년이 가장 높게 응답을
보여 학년이 올라갈수록 국가고시 준비에 신
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01 수
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학년이 낮을

수록 국가고시의 준비에 신경을 쓰고 있고 학
년이 높을수록 국가고시와 학교공부에 같이
신경을 쓰고 있었다.
성별로 보면 국가고시 준비에 더 비중을 둔
다에는 남학생이 40.4%로 여학생보다 높게 응
답하였으며 같은 비중을 둔다에는 큰 차이 없
이 높게 응답하였다. 대학공부에 더 비중을 둔
다에는 여학생이 26.6%로 남학생보다 높게 응
답하였으며,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남학생은 국가고시 준비에, 여학생은 대
학공부에 각각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4))  취취업업에에 대대한한 자자신신감감
치기공과 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보
면 <표 10>과 같다. 그저 그렇다가 41.6%로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신을 가지고 있다에
34.2%, 자신이 없는 편이다가 15.5%, 어떻게
될지 불안하다가 8.8% 순의 비율로 반응을 보
이고 있다. 허윤근(1992)의 충남대학생의 조사
에서와 같이 같은 비율로 나타났다. 치기공과
학생들은 취업에 대한 자신감에 대해서는 자
신이 없거나 불안한 편보다는 자신감을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광역시 학생들이 그저
그렇다에 50.2%를 응답하여 가장 높았고 자신
을 가지고 있다에 수도권 학생이 38.5%로 응
답하여 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어떻게 될
지 불안하다에는 중소도시 학생들이 10.8%로
응답하여 높게 나타났고, P<.01 수준에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즉 수도권 학생들은 타 지
역 학생들보다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
었고, 중소도시 학생들은 타 지역 학생들보다
자신이 없거나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학년별로 보면 그저 그렇다에 3학년이
48.6%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자신을 가지
고 있다에는 3학년이 24.6%로 가장 낮게 응답
하여 3학년 취업에 자신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성별로 보면 그저 그렇다에 여학생이 47.8%
로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자신을 가지
고 있다에는 남학생이 42.6%로 여학생보다 높
았다. 자신이 없는 편이다에는 여학생이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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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들은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
고, 여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었다.

55))  중중견견직직업업인인이이 된된 이이후후 예예상상되되는는 어어
려려움움
치기공과 학생들이 중견직업인이 된 이후 예
상되는 어려움을 보면 <표 11>과 같다. 별로
문제가 없을 것이다에 30.5%로 가장 높게 응
답하였으며, 기술 습득의 기회가 적을 것이다
에 23.4%, 승진·승급(주임기사)이 더딜 것이
다에 22.0%, 보수가 적을 것이다에 15.3%, 사
회적 지위가 낮을 것이다에 8.8%순으로 응답
하였다. 즉 상당수의 치기공과 학생들은 기술
습득의 기회가 적을 것이다와 승진·승급(주
임기사)이 더딜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었다.

황미영(1989)의 전문대학생들의 조사에서는
승진과 승급이 더딜 것이다에 40.7%가 응답하
였고, 별 문제가 될것이 없다에 32.0%가 응답
하였으며, 이채구(1983)의 전문대학생의 조사
에서는 승진, 승급이 늦다. 보수가 적다는 것으
로 나타나 치기공과 학생과는 예상되는 어려
움의 차이가 약간 있었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학생과 광역시
학생들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높게 응
답한 반면 중소도시 학생들은 기술습득의 기
회가 적을 것이다라고 높게 응답하였으며,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년별로 보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에 전
학년 학생들이 높게 응답하였고, 다음으로는
기술 습득 기회가 적을 것이다와 승진 승급
(주임기사)이 더딜 것이다에 전 학년에서 별
차이 없이 우려하고 있었고,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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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취업에 대한 자신감
단위 : 명(%)



성별로 보면 남학생들은 별 문제가 없을 것
이다에 높게 응답한 반면에 여학생은 기술 습
득 기회가 적을 것이다에 높게 응답하였으며,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즉 여
학생들이 남학생보다 기술 습득의 기회가 적
을 것으로 우려하는 편이다.

치기공과 학생들의 직장 선택시 조건 및 영
향을 주는 요인의 조사 내용은 <표 12>∼<표
17>에 나타난 바와 같다.

11))  직직장장 선선택택시시 영영향향을을 주주는는 가가치치관관
치기공과 학생들이 치과기공계의 직장 선택
시 영향을 주는 요인을 보면 <표 12>와 같다.
전공의 지식(기술) 정도에 37.3%로 가장 높았
고, 봉금 및 상여금 수준에 25.0%, 근무환경에

21.9%, 근무 분위기에 7.6%, 근무시간 및 업무
량, 직장이미지 순으로 응답하였다.
즉 치기공과 학생들은 직장 선택시 가장 우
선적으로 전공의 지식(기술) 정도에 따라 직
장 선택하겠다고 하였고, 봉급 및 상여금 수준
및 근무 환경에 따라 직장을 선택하겠다는 학
생도 적지 않았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전공에 대한 지식 기술
정도에 광역시와 중소도시 학생들은 40.0%로
높게 응답하였고, 수도권 학생이 32.1%로 낮게
응답하였다. 봉급 및 상여금 수준과 근무환경
에 광역시와 중소도시 학생들이 20.0% 이상
응답하였고, 수도권 학생들은 보다 낮게 응답
하였으며,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직장을 선택할 때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
으로는 광역시와 중소도시 학생들은 첫째, 전
공에 대한 지식(기술) 정도로 나타났고,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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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중견 직업인이 된 이후 예상되는 어려움
단위 : 명(%)



로는 봉급 및 상여금 수준과 근무환경으로 나
타났다. 수도권 학생들은 근무 분위기, 근무시
간 및 업무량, 직장 이미지에 더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보면 전 학년에서 전공의 지식(기
술) 정도가 직장 선택시 영향을 준다고 가장
높게 응답하였는데 1학년에서 44.0%, 2학년에
서 31.5%, 3학년이 25.3% 순으로 나타내고 있
었고,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년이 낮을수록 전공의 지식(기술)정도가 영
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근무환경에 대해서는
학년이 높을수록, 봉급 및 상여금 수준에 대해
서는 학년이 낮을수록 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여학생 모두 전공
의 지식(기술)정도가 직장 선택에 영향을 준
다에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다음으로는 남학
생은 30.2%가 봉급 및 상여금 수준이, 여학생
은 26.0%가 근무 환경이 영향을 준다고 응답
하였고,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2))  직직장장 선선택택시시 영영향향을을 인인적적 요요인인
치기공과 학생들이 직장 선택시 누구의 영향
을 받는가 보면 <표 13>과 같다. 자신이 결정
하겠다에 42.9%로 가장 높은 응답을 하였고,
학과 교수의 의견에 따르겠다에 19.9%, 선배
및 친구의 말에 따르겠다에 17.2%, 가족 및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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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직장 선택시 영향을 주는 가치관
단위 : 명(%)



지의 의견에 따르겠다에 9.2% 순으로 나타났
다. 치기공과 학생들은 직장을 구할 때는 많은
학생들이 직접 결정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학과 교수의 의견과 선배 및
친구의 의견을 듣고 선택하겠다 학생들도 상
당수였다. 황미영(1989)의 전문대학생의 조사
에서는 윗사람이나 선배의 말을 참고하겠다에
46.2%, 전공학과의 교수의견에 따른다가
15.7%로 나타났으며, 박영선(1988)의 보건전문
대학생의 조사에서도 같은 순위로 나타나고
있어 치기공과 학생들은 자신이 결정하겠다는
요인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자신이 결정하겠다에 광
역시 학생들이 48.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소도시 학생들은 22.3%로 가장 낮게 나타났
다. 학과 교수의 의견에 따른다에는 수도권과
중소도시 학생들이 각각 21.0%를 응답하였다.
그리고 선배 및 친구를 통하여 직장을 얻겠다
에는 수도권 학생들이 24.4%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학년별, 성별로 보면 학년간 또는 남녀간 큰
차이 없이 40.0% 이상이 자신이 결정하겠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남학생들은
선배 및 친구를 통하여, 여학생은 학과 교수를
통하여 직장을 선택하겠다고 하였으며,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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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직장 선택시 영향을 주는 인적 요인
단위 : 명(%)



33))  취취업업을을 희희망망하하는는 지지역역 및및 선선택택 이이유유
치기공과 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은 어느 지
역을 희망하며 그 지역의 선택이유가 무엇인
가를 보면 <표 14, 15>와 같다. 치기공과 학생
들의 취업 희망지역은 서울지역에 52.9%로 가
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대도시에 25.9%, 중소
도시에 15.2%, 기타에 4.6%, 읍·면지역에
1.4% 순의 비율로 응답하였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지역에 수도권 학생
들이 74.1%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광역시
학생들은 53.6%가 대도시에 가장 높게 응답하
였다. 그리고 중소도시 학생들은 72.2%가 중소
도시에 취업을 원하지 않고 서울지역 또는 대
도시에 취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년별로 보면 서울지역 전 학년이 가장 높
게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대도시 지역에
응답하였으며,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과 여학생들이 비슷한 비
율로 서울지역을 50.0% 이상 가장 높게 응답
하였고, 다음은 대도시에 응답하였다. 남학생
과 여학생은 별 차이가 없었고, P<.05 수준에
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 선택 이유를 보게되면 연고가 있어서에
3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지역의 발
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4.2%, 전문분야 지
식의 재충전이 용이하기 때문에 23.7%, 진학의
기회가 많을 것 같아서 8.0% 순의 비율로 응
답하였다.
이를 지역별로 선택이유를 보면 수도권 학생
들이 연고가 있기 때문에 서울지역을 원한다
고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광역시 학생들도
연고가 있어서 대도시를 원하다고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그리고 중소도시 학생들은 28.4%
가 전문분야 지식의 재 충전이 용이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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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단위 : 명(%)



에 서울지역을 원한다고 가장 높게 응답하였
고,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중소도시 학생들의 상당수가 수도권과 대도시
학생들에 비해 전문분야에 지식과 기술이 뒤
떨어지는 인식하에 지식(기술) 재충전의 기회
를 갖고자 서울지역을 원한다고 하였다. 학년
별로 보면 1·2학년은 연고가 있기 때문에 서
울지역을 원한다고 높게 응답하였으며, 3학년
은 전문분야 지식의 재충전이 용이할 것 같아
서 서울지역을 원한다고 하였으며, P<.01 수준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연고가 있어서, 서울
지역을, 여학생은 비슷한 비율로 연고가 있어
서 , 그 지역의 발전 가능성 때문에, 전문지식

의 재충전이 용이해서 주로 서울지역을 원하
는 것으로 나타났고,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박영선(1988)의 대전지방 전문
대학생의 조사에서 취업 희망 지역이 대도시
의 중심지를 원한다고 하였고, 황미영(1989)의
전문대학생의 조사에서도 취업희망지역이 대
도시 중심지를 74.1% 응답하였으며, 그 선택이
유는 전공분야 지식의 재충전이 용이하여서와
그 지역의 발전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나타
났다. 보건계 학생들은 전문지식의 재충전이
용이하기 때문에, 비보건계 학생들은 연고 때
문에 대도시 중심지를 원하고 있어 치기공과
학생들과 취업희망지역의 성향은 같았지만 그
선택이유는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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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취업 희망지역의 선택 이유
단위 : 명(%)



44))  치치과과기기공공계계 취취업업시시 희희망망하하는는 직직종종
치기공과 학생등이 치과기공계 취업시 희망
하는 직종을 보면 <표 16>과 같다. 도재분야에
27.0%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교정분야에
17.1%, 관교의치분야에 16.9%, 국부·총의치분
야, 매식의치 및 어태치먼트의 특수분야에 각
각 15.7%, 연마분야에 5.2%, 기타에 2.5% 순의
비율로 응답하였다. 즉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
는 직종은 도재분야이었고, 교정분야와 매식의
치등 특수분야도 타 분야와 같은 비율로 선호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학생과 중소도시
학생들은 도재분야라고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광역시 학생들은 도재분야와 교정분야에 높게
응답하였으며,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년별로 보면 1학년 학생들은 교정분야에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2·3학년 학생들은
도재분야에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P<.01수
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도재분야는 학
년이 올라갈수록 더 선호하고 있었고, 교정 분
야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었다.
성별로 보면 남·여 모두 도재 분야에서 가
장 높게 응답하였다. 그외에는 분야에서는 남
학생들은 관교의치 분야, 국부·총의치 분야,
매식의치등 특수분야에서, 여학생보다 더 선호
하고 있었고, 여학생들은 남학생보다 도재분야
와 교정분야에서만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
났고,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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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치과 기공계 취업시 희망하는 직종(분야) 
단위 : 명(%)



55))  종종에에 따따른른 남남성성 및및 여여성성의의 적적임임자자
여여부부
치기공과 학생들의 직조에 대한 남·여 적임
자를 보면 <표 17>과 같다. 연마분야에 남성이
적임자라고 45.5%가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남·여 구분곤란이 34.0%, 여성 적임자가
20.5% 순이었고,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
가 있었고, 도재분야에는 여성 적임자가 47.1%
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남·여 구분곤란이
32.5%, 남성 적임자 20.4% 순이었으며,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교정분야에는
남·여 구분곤란에 37.6%로 가장 높게 응답하
였고 남성 적임자에 32.5%, 여성적임자에
29.9% 순으로 나타났고, P<.05 수준에서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 관교의치 분야에 남·여 구

분곤란에 49.5%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남성
적임자에 30.7%, 여성적임자에 19.7%의 순으
로 응답하였고,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국부·총의치분야에는 남성 적임자에
47.6%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남·여 구분곤
란에 42.4%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남·여
구분곤란에 42.4%, 여성적임자에 10.0% 순으
로 나타났으며,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연마 분야의 국부·총의치분야는 남성이
적임자로, 도재분야는 여성이 적임자로, 교정
분야와 관교의치분야는 남·여 모두 적임자라
고 응답하였다.

149

표 17.  직종에 따른 남성 및 여성의 적임자 여부
단위 : 명(%)



전국 8개 전문대학의 치기공과 재학생 1002
명을 대상으로 직업에 대한 가치관,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인식, 직장 선택시 조건 및 영향
을 미치는 요인 등의 3개 영역에 걸쳐 전반적
인 직업의 가치관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
를 실시하여 통계처리 분석하였다. 조사는 대
학별, 학년별 및 성별로 실시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1))  직직업업에에 대대한한 가가치치관관 조조사사결결과과
(1) 직업을 갖는 목적에서 학생들은 경제적
안정에 가장 많은 응답하였고 다음으로는 일
을 통한 자기실현이라고 응답하였다. 광역시
학생, 1·2학년 그리고 남학생들은 경제적 안
정을 위해서, 수도권 학생, 3학년, 그리고 여학
생들은 일을 통한 자기실현을 위해 직업을 갖
겠다고 하였다.
(2) 모든 여건이 다 갖추어졌다고 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직업에서는 학생들은 취미와
소질을 살릴 수 있는 직업을 52.2%가 응답하
였고 다음은 남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직업
을 갖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3) 자신의 직업관 형성정도에서는 흔드리는
편이다가 34.7%, 확고 부동한 편이다가 32.1%
로 학생들의 직업관 형성정도는 흔들리는 편이
었으나 확고 부동한 학생들도 적지 않았다. 그
리고 1학생 학생이 가장 확고 부동한 편이어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흔들리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학생들이 직업관 형성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치기공과 학생들은
장래에 대한 의욕과 기대를 가지고 중견 직업
인이 되기 위해 확고 부동한 직업관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 직업 선택의 기준에서는 학생들은 28.4%
가 적성과 흥미에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고
다음은 안정성이라고 응답하였다. 학년이 높을
수록 적성과 흥미를, 학년이 낮을수록 수입성
을 직업의 선택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남
학생은 수입성을, 여학생은 발전성을 선택기준
으로 하겠다고 하였다.

22))  졸졸업업 후후 진진로로에에 대대한한 인인식식의의 조조사사
결결과과
(1) 졸업 후 진로계획에서는 대부분의 학생
들은 78.9%가 치과기공계에 취업하겠다고 높
게 응답하였고 다음으로는 구체적인 게획이
없다에 8.2%가 응답하였다. 이는 <표 5>에 나
타난 바와 같이 직업관 형성이 확고 부동한
편이다가 32.1%인 반면에 치과기공계에 78.9%
가 취업하겠다고 응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
중 45.0%의 학생들은 치과기공사 직업의 매력
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다른 직업이 뚜렷하
게 선택할 것이 없을 뿐만아니라 치과기공을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치과기공계의 취업을
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치과기공계의 취업하
겠다에 광역시 학생이 가장 높았고, 중소도시
학생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치과기공계 취업의 의욕이 더 강
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치과기공계 직업에 관한 지식정도에서는
학생들의 60.4%가 치과기공계 직업세계에 대
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3.7%는 알
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수도권 학생들이 타
지역 학생들보다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학년이 낮을수록 잘 알지 못하거나 전혀
모른다고 하였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기공계의 직
업세계의 알고 있는 학생이 많으나 모든 학생
들이 치과기공사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직무, 직무체계, 작업조건, 보수, 승진, 취업시
필요한 마음의 자세,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전망
및 직업에 관한 유용하고 타당한 정보 자료
제공이 요망된다.
(3) 대학공부와 국가고시 준비의 비중에서
학생들은 36.1%가, 국가고시 준비에 더 비중을
둔다는 학생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지만
국가고시와 대학공부를 같은 비중을 두고 있
다는 학생도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중소도시
학생들은 국가고시 준비에 매우 소홀한 것으
로 나타났고 또한 저학년 일수록 국가고시의
준비에 더 비중을 두고 있었고 남학생은 국가
고시 준비에, 여학생은 대학공부에 더 비중을
두고 있었다.
(4) 취업에 대한 자신감에서는 학생들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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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그렇다에 46.1%로 가장 높게 반응을 보였
고, 자신이 없거나 불안한 편(24.3%)보다는 자
신감(34.2%)을 가지고 있었지만 수도권 학생
들은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편이었고 중
소도시 학생들의 30.0%가 자신이 없거나 불안
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남학생은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여학생은 상
대적으로 자신감이 없는 편이었다.
(5) 중견 직업인이 된 이후 예상되는 어려움
에서는 학생들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가
30.5%이 반면 많은 학생들은 기술습득의 기회
가 적을 것이다와 승진 승급(주임기사)이 더
딜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었다. 중소도시 학생
들은 타 지역의 학생들보다 기술 습득의 기회
가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여학생
은 남학생보다 기술 습득의 기회가 적을 것으
로 생각하는 편이다.

33))  직직장장 선선택택시시 조조건건 및및 영영향향을을 주주는는
요요인인의의 조조사사 결결과과
(1) 직장 선택시 영향을 주는 가치관에서는
학생들은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37.3%
가 전공의 지식(기술) 정도라고 하였고 다음
은 봉급 및 상여금과 근무환경이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저학년 일수록 전공에 대
한 지식정돠와 봉급 및 상여금 수준이 영향을
주고 있었고 고학년 일수록 근무환경과 근무
분위기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은 봉급 및 상여금 수준이, 여학생의 경
우는 근무환경이 영향을 준다고 응답하였다.
(2) 직장 선택시 영향을 주는 인적 요인에서
는 직장 선택에 있어서 42.9%의 학생들이 자
신이 직접 선택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다음으로는 학과 교수의 의견과 선배
및 친구의 의견이 영향을 준다고 적지 않은
학생이 응답하였다. 남학생의 경우는 선배 및
친구의 의견을, 여학생은 학과 교수의 의견이
영향을 준다고 응답하였다.
(3)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및 선택이유에서
는 학생들의 취업 희망지역은 52.9%가 서울지
역을 다음은 대도시를 25.9%가 희망하고 있었
다. 수도권 학생과 광역시 학생들은 그 지역에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반면 중소도시 학생

(49.2%)들은 서울지역을 희망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로는 28.4%가 전문분야 지식의 재충전
이 용이할 것 같아서라고 가장 높게 응답하였
다. 이는 중소도시 학생들은 수도권과 광역시
의 지역이 지식과 기술이 앞서가고 있다고 인
식하에서 전문분야 지식의 재충전의 기회를
갖고자 주로 서울지역을 희망하는 것으로 풀
이된다.
(4) 치과기공계 취업시 희망하는 직종에서는
학생들은 27.0%가 도재분야를 가장 선호하고
있었고, 교정분야와 매식의치등의 특수분야에
서도 타 분야와 같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어 선호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도재 분야는 고학년 일수록 더 선호하고 있
었으며, 교정분야는 고학년 일수록 선호하는
경향이 떨어지고 있었다. 남학생은 관교의치분
야, 국부·총의치분야, 및 매식의치등의 특수
분야를 선호하였고 여학생의 경우는 도재분야
와 교정분야를 선호하고 있었다.
(5) 직종에 따른 남성 및 여성의 적임자 여
부에서는 학생들은 연마분야 및 국부·총의치
분야는 남성이, 도재 분야는 여성이 적임자로
보았고 교정분야와 관교의치분야는 남·여 모
두 적임자라고 응답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하여 얻어진 문
제점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문
제점들을 지적하고 제언하고자 한다.
1) 직업의 가치관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직업
관을 확고 부동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
해서는 첫째, 국가적 차원에서 직업의 안전성
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하고,
둘째, 치과기공계의 각 직장에서는 경제적 안
정과 근무환경을 위해 적절한 임금조절과 환
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낟. 셋째, 각 전문대학
에서는 대학시설 및 실습시설 확충등의 교육
여건 개선과 교수 방법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기본 욕구를 충족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치기공과 학생들은 무엇보다 장래에 대
한 의욕과 기대를 가지고 중견직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확고 부동한 직업관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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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대부분 학생들이
치과기공계의 취업을 원하고 있으므로 중견직
업인으로서 투철한 직업관을 심어 줘야 할 것
이며 또한 학생들이 건전한 사회인의 자세로,
임상계의 실무인으로서 필요한 전문분야의 이
론 탐구와 치과기공계와 관련되는 다양한 기
술습득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교수의 적극
적인 학과지도, 진로 및 취업지도를 수시로 실
시하여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갖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여학생들은 남학생보다 직업관 형성이
미흡한 상황에서 치과기공계의 취업 의욕은
남학생보다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보
다 더 적극적인 지도가 요망된다.
3) 직장 선택 시 가장 영향을 주는 가치관이
전공의 지식과 기술정도로 나타나 발전 지향
적인 가치관이었지만 취업의 희망 지역은 주
로 서울지역과 대도시로 편중되고 있었다. 가
장 큰 이유가 전문분야 지식의 재충전이 용이
할 것 같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인력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히 중소도시에서도 전문
분야 지식의 재충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
회를 마련해 주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취업시 희망직종에서는 교정분야와 매식의치
등의 특수분야에도 일반 분야와 같이 매우 선
호하고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이 분야가 활발
하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각 전문대학
에서도 교과과정 및 실습시설등의 보완이 절
실히 요망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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